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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교통사고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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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der the current law or system, the range of traffic accident on the crosswalk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and the pedestrian's walking pattern. Thus, this study conducted a video recording 
survey on the 250 spots which are high to traffic accident rate of pedestrian-vehicle to reset the range of traffic 
accident on or near the crosswalk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and the pedestrian's walking 
pattern.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rough a video recording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pedestrians 
and extracted the variables influenced in the pedestrian's walking pattern. After conducting th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made the model of measuring the range of traffic accident on the crosswalk. Through all processes these, 
this study reset the range of traffic accident on the crosswalk which could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pedestrian 
when they have an accident on the crosswalk and ensure the right of way of pedestrian.
Key Words : range of crossing accident, pedestrian's walking pattern, crosswalk, regression analysi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5)에 따라 교통의 안전

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한 안전지

표 또는 도로의 바닥에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으

로 표시한 노면표시이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용구간을 표

시한 곳으로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절

대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횡단보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에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jmy1983@nate.com

총 보행자 교통사고 840,420건 중 횡단보도를 횡

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85,143건으로 전체 

보행자사고의 10.13%인 것으로 나타났고, 치사율 

또한 전체 사망자 42,392명 중 횡단보도 횡단중이 

3,907명으로 9.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현행 횡단보도 내 사고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설령 차량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

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0%이다. 그러나 현행 관

련 법률이나 제도 등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 교통

사고의 범위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패턴 및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횡단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횡단

보도 부근 교통사고의 범위를 재설정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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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of Study.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보행자의 보행패턴에 의해 횡단보도 사고의 범

위를 재설정하기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차

대보행자 교통사고 데이터 중, 서울시를 대상으로 

차대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250개 지점을 선정하여 

비디오촬영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보행자의 보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상관분석을 통해 보행자의 보행행태에 영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여 지점에 맞는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

정 모형식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 사고 시 보행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횡단보

도 교통사고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이다.

2. 문헌고찰

2.1. 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문헌 고찰7)

한국손해사정인협회의 ‘자동차 사고 손해사정 가

이드’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정의를 살펴

보면,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를 말하며,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횡단보도로부터 25 m 이내의 장소”로 정의하고 있

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로 분류된다. 현행 법령과, 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3가지 교통사고 장소 즉, 횡단

보도,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과실상계에 있

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차별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의 이격공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상계에 대하여 대한교통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사

항이 도출되었다.

- 현행 횡단보도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분류되어 있는 2단계 분류를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정지선 사이의 이격 공

간 사고,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3단계 분류로 

바꿔야 함.
- 3단계로 분류된 과실상계의 순위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가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이격공간의 사고,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순으로 되어야 함.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시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는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보행자 기본 과실상계보다 낮은 과실상계로 수

정되어야 함.

2.2.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현행 󰡔도로교통법󰡕6) 제2조 8항에 의하면 횡단보

Table 1. The Current Law Review

구 분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
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
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
는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
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 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
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지하도․육
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
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
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
야 한다.

④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장욱, 정민영, 강동수, 홍지연, 이수범

Journal of the KOSOS, Vol. 26, No. 4, 2011122

도 사고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

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

고만을 말한다. 국내 횡단보도 및 부근 사고는 대

부분이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접촉을 받는다.

2.3. 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과실상계9)

한국손해사정인협회의 ‘자동차 사고 손해사정 가

이드’에 의하면 청신호 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

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0%이고, 적신호 시에는 주간 
50%, 야간 60%의 과실이 적용된다.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횡단보도로부터 10 m까

지는 보행자의 과실이 기본 20%에서 최고 30%까

지 적용되고, 10~30 m까지는 10 m까지에 적용된 과

실의 10%를 가산한다.

Table 2. The Pedestrian's Negligence of Traffic Accident in 
the Crosswalk

구 분 내 용

신
호
등
有

보행자 청신호 0%

보행자 
청신호 급횡단

(신호변경 직후 횡단)
5%

보행자 적신호 주간 50%, 야간 60%

보행자 횡단중 
적신호 변경

- 주간 20%, 다만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5%가산 함.

- 야간 30%
- 보행자 청신호 점멸시 횡단
시작 20%

신호등
無

10% (심야, 음주, 간선도로 5% 가산)

Table 3. The Pedestrian's Negligence of Traffic Accident 
Near the Crosswalk

구 분 기 본
10 m

이내 횡단
비 고

신호등
有

보행
청신호

20% 10%
야간․음주
․집단횡단 등 
가․감속 요소
추가 적용함.

보행
적신호

40% 40%

신호등
無

- 20% 15%

Fig. 2. The Comparative Neglig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Near the Crosswalk.

Table 4. The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 Near the 
Crosswalk

사고내용 과실(%)

- 야간에 편도 2차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 
m 떨어진 지점을 보행하다가 사고 발생

15

- 야간에 음주한 채 횡단보도로부터 3 m부근에서 횡
단하다 사고 발생

30

-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 5m떨어진 
지점에서 횡단 중 발생

20

- 야간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6m 떨어진 지점
에서 사고 발생(중앙선에서 뒷걸음질 치다 사고 발생) 30

- 야간에 횡단보도 6m부근을 자전거를 탄채 횡단하
다 사고 발생

20

-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 상에서 횡단보도 7m 지점
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

30

- 이른 아침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 중 횡단보도로부터 10m 지난 
지점에서 사고 발생

25

- 심야시간에 편도 4차로를 횡단 중 횡단보도로부터 
15 m 지점에서 사고 발생

40

- 횡단보도 설치지점 20 m 근방에서 야간에 음주상
태로 횡단하다 사고 발생

70

-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을 뛰어서 횡단
하다 사고 발행 (1 m 지점) 10

정지선으로부터 30 m를 넘어서 발생한 사고는 

무단횡단 과실을 적용한다.
현행 횡단보도 사고의 보행자 과실은 0%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과실은 뚜렷한 제도

가 없어서 판사의 주관으로 평가를 하는데 Table 4
와 같이 보행자에게 과실을 적용하였다.

2.3.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행태에 관한 문헌 
고찰1)

보행자가 도로상에서 정상적인 횡단을 하거나 무

단횡단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전체 보행사망자의 45% 수준으로 매

우 높은 수준이다. 횡단보도 주변의 장소에서 보행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원인은 보행자가 부주의 

하고 조급한 심리상태에서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횡

단 중 사고를 당하거나 운전자들의 부주의 속에 정

상적인 횡단 중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횡단보행자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횡단

보행에 대한 지식의 이해수준을 높이는 대안이 필

요하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신
호체계, 횡단보도위치, 횡단자 안전망, 안전섬, 횡
단보도 조명시설 등)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재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거나 확충해야 하고 조정

하는 등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시

설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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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방법론

3.1. 조사개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서울시 25구별 차대보행자 교통사고건수만

을 분석해 본 결과 단일로에서의 차대보행자 교통

사고 비율이 77.25%로 교차로의 차대보행자 교통

사고 비율 17.14%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이에 서

울시의 25개구별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단일

로 구간 각각 10지점을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조사내용은 Table 5와 같다.
Fig. 3을 보면 서울시의 25개구별로 횡단보도 보

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는 강남구(1,876
건) 및 송파구(1,730건)로 나타났으며 용산구(730
건) 및 성동구(701건)가 가장 사고가 적은 구로 나

타났다.

3.2. 횡단보도 부근 사고 분석

2006~2008년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분석 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보

행자 횡단보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시

간대 별로는 18~21시 사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차종별로는 승용차(62.47%), 화물차(10. 55%), 

승합차(10.13%) 순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Field Survey Contents

구 분 내용

조사일시 2009년 4월 25일~5월 4일

조사지점

- 사고 잦은 지점을 대상으로 연 3건 이상의 차대사
람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 서울시 25개의 구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250지점

조사방법
- 비디오 조사로 각 지점마다 15분간 촬영
-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탈거리 실제 측정

조사내용

-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 패턴
- Red Time, Green Time, Flashing Time, 교통량, 보
행량, 횡단보도 폭, 횡단보도 길이, 횡단보도와 정
지선까지의 거리

Fig. 3. The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e Cross-
walk by the Autonomous Districts.

Fig. 4. The Traffic Accident Rate of Pedestrian by the Ages.

Fig. 5. The Traffic Accident Rate of Pedestrian by the days.

Fig. 6. The Traffic Accident Rate of Pedestrian by the Times.

Fig. 7. The Traffic Accident Rate of Pedestrian by the Ca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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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Average of the Items in the Field Survey Con-
tents

구 분 평 균 구 분 평 균

Red Time(초) 94.23 횡단보도길이(m) 22.02

Green Time(초) 8.16 횡단보도~정지선까지 거리(m) 3.3~3.4

Flashing Time(초) 26.28 교통량(대/15분) 399.44

횡단보도폭(m) 7.99 보행량(인/15분) 74.10

Table 7. The Rate of the Pedestrian in the Crosswalk by the 
Separation

구 분 위반자수

보행자(명) 637 162 97 414

위반율(%) 100 24.07 14.41 61.51

Fig. 8. The Rate of the Pedestrian in the Crosswalk by the 
Separation Distance.

3.3. 보행자 보행 패턴 분석

250개의 지점의 조사결과 조사항목의 평균은 

Table 6과 같으며,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패턴을 

분석 한 결과, 전체 1,765명의 보행자 중, 673명인 

38.13%가 횡단보도 내 통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내 통행을 하지 않은 673명 중, 평균 정

지선 거리인 3.3 m 이상 벗어난 통행이 46.5%로 조

사되었고, 최대 9 m까지 벗어나서 통행을 하였다.

4. 횡단보도 교통사고 범위 재설정

4.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 범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실제 보행자들이 횡

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측정하여 분

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해본 결과 80‰는 3.4 m, 85‰는 4.0 m, 90‰
는 6.8 m, 95‰는 7.0 m로 분석되었다.

Fig. 9. The Traveling Distance of the Pedestrian off the 
Crosswalk.

Fig. 10. Reset in the Range of Crossing Accident(Un- 
signalized Crosswalk).

그러나 현행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로 부터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평균 3.3 m로 분석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

로를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켜서 불

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4.0 m가 되지 않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범위를 정지선까지로 재설정하였다.

4.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사고 범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비디오 촬영 조

사를 바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탈 한 거리

를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

Table 8.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 1 0.421** 0.105* 0.585** 0.324* 0.033 -0.059 0.038 0.309**

X2 0.421** 1 0.041 0.531** 0.143* 0.031 -0.116 -0.023 0.056

X3 0.105* 0.041 1 0.053 0.078 0.221** 0.017 -0.049 -0.092

X4 0.585**0.531** 0.053 1 0.106* 0.066 -0.026 -0.052 0.019

X5 0.324** 0.143 0.078 0.106 1 0.282 -0.054 -0.131** -0.136**

X6 0.033 0.031 0.221** 0.066 0.282** 1 -0.009 -0.063 -0.075

X7 -0.059 -0.116 0.017 -0.026 -0.054 -0.009 1 -0.035 0.034

X8 0.038 -0.023 -0.049 -0.052 -0.131** -0.063 -0.035 1 0.516**

X9 0.309** 0.056 -0.092 0.019 -0.136** -0.075 0.034 0.516** 1
*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X1 :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넓이, X2 : Red Time
X3 : Green Time, X4 : Flashing Time, X5 : 횡단보도 폭
X6 : 횡단보도 길이, X7 : 횡단보도~정지선까지 거리
X8 : 교통량, X9 : 보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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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결과, Red Time(0.421), Flashing Time(0.585), 
횡단보도 폭(0.324), 보행량(0.309)이 보행자가 횡단

보도 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으로 통해 상관력이 높은 변수(0.3이상)

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을 다

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Y= -7.099+0.023X1+0.028X2+0.125X3+0.012X4 (1)

Y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탈 한 거리

X1 : Red Time(초), X2 : Flashing Time(초)
X3 : 횡단보도 폭(m), X4 : 보행량(인/15분)

회귀분석 결과 R Square값이 0.427이며, 0.427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설명력은 

약 43%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벗어난 거리에 영향인 크다

고 판단되는 횡단보도 폭과 보행량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을 적용한 결과, 
Table 9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9.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0.654 0.427 0.422 1.247

Table 10. The Rang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e Crosswalk 
by Using the Mode

횡단
보도
폭

보행량
(인/15분)

보행자 횡단보도
이탈거리(85‰)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85‰)

6~7
m

50명 미만 3.0 m 2.7 m

50명~100명 3.5 m 3.3 m

100명~150명 3.9 m 3.8 m

150명~200명 4.4 m 4.0 m

7~8
m

50명 미만 3.3 m 3.1 m

50명~100명 3.8 m 3.6 m

100명~150명 4.3 m 4.0 m

150명~200명 5.1 m 4.3 m

8~9
m

50명 미만 3.6 m 3.3 m

50명~100명 4.3 m 3.7 m

100명~150명 4.9 m 4.2 m

150명~200명 5.2 m 4.7 m

9 m
이상

50명 미만 4.1 m 3.8 m

50명~100명 4.5 m 4.4 m

100명~150명 5.1 m 4.7 m

150명~200명 5.3 m 5.0 m

Fig. 10. Reset in the Range of Crossing Accident(signalized 
Crosswalk).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

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순차적으로 나열

해본 결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탈거리(85‰)는 최

소 3.0 m에서 최대 5.3 m로 분석되었다. 또한 ‘횡
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 에 의한 횡단보도 사

고의 범위(85‰)를 도출해 본 결과 최소 2.7 m에서 

최대 5.0 m로 도출되었다. 이에 신호등이 있는 횡

단보도의 교통사고 범위는 보행자의 실제 보행패

턴 분석결과 및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에 

의한 값을 고려하였고 횡단보도 지침에 나와 있는 

값과 공학적 판단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횡

단보도 교통사고의 범위를 4 m로 재설정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범위를 재

설정 하고자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

로 실제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패턴을 분석하였

으며,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모형식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신호등이 없

는 횡단보도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4.0 m가 되지 

않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의 범위를 정지선까지로 재설정하였

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

행자의 실제 보행패턴 분석결과 및 ‘횡단보도 사

고 범위 측정 모형’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횡단

보도 부근 교통사고의 범위를 4 m로 재설정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에 대한 보행자의 과실상계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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